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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6. 16.(금)

경의선 단전사고에 따른
열차안내 실태 점검 실시

- 최대 3시간 지연, 안내 매체마다 다른 지연시간에 승객 혼란
- 민관합동조사 통해 사고원인, 승객안내 체계 점검

□ '23년 6월 16일(금) 12:35 경, 경의선(강매역~서울역 상행구간)에서 

발생한 전기공급 장애(단전)로 인해,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, 무궁화, 

새마을열차가 최대 3시간 늦어져 승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7:02 경, 전차선 임시복구가 완료되었으나, 

한국철도공사의 안내부실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.

 ㅇ 한국철도공사는 각종 안내매체(코레일톡, 역사 내 전광판, 안내방송)를 통해 

지연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나, 정확하지도 않고, 매체마다 상이하여, 

승객들이 열차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고 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사무인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함에 

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능이 

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,

 ㅇ 지연시간을 예측하고,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는 철도관제 기능(국가

사무 위탁)과 정보를 승객들에게 전달하는 안내체계(운영사 업무)에 대해 

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 ㅇ 이를 위해,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

발생 후 안내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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